
2015년 2월 2일 새벽 핵심 말씀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들,) 하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섭리의 사람들로서 부지

런히 삶의 길을 달려 온 여러분들에게 새벽 인사를 하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금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우리가 또 새기고 새기자구요. 

“너희가 형제들의 과실을, 잘못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리라.”

용서해주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회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회개이다.”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해 주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냥 용서해 주어라. 왜 그런지 모르니 그냥 용서해 주어라.” 

‘아,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용서해 주라고 

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

님을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어라.”

왜 그런지는 용서해 준 사람에게만 답이 가는 것입니다. 왜 용서해 주라 하는가는 용

서해 준 사람은 압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밝힌 이유 중의 하나는 “나도 너희의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마.”  

용서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너무 하기 싫어도 용서를 해 줘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됩니

다. 알겠습니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해를 시켰으니 알았지요?  

“우리들끼리도, 섭리인끼리도 작은 일로 서로 다투고 전쟁하지 말라. 마음의 전쟁, 행

실의 전쟁하지 마라. 서로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 

축복 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서로 유익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는 토를 안 붙이고, “용서하라. 네가 형제를 용서해 주면 나도 너희의 잘못

을 용서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서로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잘되게 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라. 너희들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먼저 용서해 주면서, 먼 데 사람

까지 서로 용서해 주어라. 그래서 평화롭게 살아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시대로 볼 때 “너희들은 다 내 애인들이다. 그러니 너

희들 서로 서로 용서해 주어라. 내 애인을 용서해 주어라. 내 애인이니까 용서해 주어

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애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시대 주님의 애인들이니까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의 

애인이니까 용서해 주어라. 용서 안 해 주면 네가 나와 멀어진다.” 

알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를 해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용서해 주어야 되겠는데, 가보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녹아져서 용서할 수밖에 없

도록 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도록 서로 피차에 모든 것을 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

옵소서. 맨날 전쟁하고, 싸우고,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렇지 못하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까? 

우리 서로 그렇게 하자구요. 지금은 세계의 전쟁도 다 끝났습니다. 서로 화평케 지내

며, 서로 교류하고, 서로 무역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살게 됩니다. 

못 사는 것은 전쟁 때문에 못사는 것입니다. 계속 전쟁을 하는 나라들은 개인이나 신

앙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서 나

가자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무사하고, 열심히 하고, 서

로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며 받을 것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안녕!


